
조선 왕조의 이궁(離宮)으로 1405년(태종 5)에 창건되

었다. 박자청(朴子靑)이 공사를 총괄하였으며, 창건 초기

규모는 외전(外殿) 74칸·내전(內殿) 118칸이었다.

인조 반정 때 반정군의 실화(失火)로 내전 대부분과 외전 일

부가 불에 타 인조 25년(1647)에 복구되었으며, 19세기

들어 순조 시절에도 큰 화재로 많은 전각들이 소실, 1834년

에 중건되었다. 

1917년의 화재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는 경복궁 내전

건물을 헐어 그 자재를 활용하기도 하였으며, 일부 건물은 형

태와 규모가 왜곡되기도 하였다. 다행스럽게도, 창경궁과 더

불어 동궐(東闕)로 일컬어진 창덕궁의 옛 모습은 <동궐도

(東闕圖)> 등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.

궁의 정문은 돈화문(敦化門)이며, 정전(正殿)은 인정

전(仁政殿), 편전은 선정전(宣政殿)이다. 특히 돈화문은

임진왜란 이후에 중건된 모습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드문 건축

물이다. 이 외에도 금천교(錦川橋), 대조전(大造殿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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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정당(熙政殿), 함원전(含元殿), 경훈각(景薰

閣), 성정각(誠正閣) 등이 지형 조건에 맞추어 배

치되어 있다. 특히, 후원 즉 비원(秘苑)은 자연 경관

을 살린 탁월한 조경 기법이 평가를 받고 있다.

이궁으로 창건되었지만 임진왜란 이후 경복궁이 중건되

기까지 270여 년 동안 정궁 역할을 해야 했던 창덕궁.

그러기에 창덕궁은 인조 반정, 사도세자의 비극, 임오군

란, 갑신정변, 그리고 조선 왕조의 마지막 어전 회의…

등 풍운의 역사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. 1997년에 유네

스코가 정한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록되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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